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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들 대부분 180cm 초반…GS칼텍스가 이기는 법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
A) 서울총회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의 성공을 기원하며 18일 범국민 걷기대회를 연
다.

오는 15∼19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리
는제25차세계생활체육연맹서울총회는 18일 오
전 9시부터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TAFI
SA 서울 총회 기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
원 범국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범국민 걷기대회는 제25차 세계생활체육연맹
서울총회 조직위원회와 (사)한국선진문화체육연
합에서 주최한다. (재)서울특별시걷기연맹이 주
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
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참가대상에 제한은 없다. 약 1만 명을 선착순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인터넷접수(http://ww
w.seoulwalking.kr/)와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
다. 5km와 10km, 두 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오

전 10시 평화의 광장에서 출발해 올림픽공원 내
부(5km코스)를 지나 올림픽파크텔∼한강공원-
평화의 문을 거쳐 주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코스
다. 출발에 앞서 난타공연, 태권도 공연과 함께
이란의 전통스포츠 주르카네 시범공연, 맨몸으
로 지형물을 넘나드는 파쿠르 시범공연 등이 펼
쳐진다. 자세한 사항은 (재)서울특별시 걷기연맹
(02-596-631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25차 TAFISA 서울 총회를 개최한
다. 이번 총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개국 600
명 이상의 생활체육인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한
다. 현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팔 슈미트
헝가리 전 대통령과 샘 람사미 IOC 생활체육위
원장(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UNESCO(국
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등 국제기구의 생활체
육관련 인사, 세계 각국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전
문가, TAFISA 임원 등이 참석한다.

서울 총회에서는 ‘Active World 2030-Defi
ning a New Horizon’이라는 주제로 생활체육
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포럼을 개최하고 생활체

육 발전을 위한 각종 회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행사를 마무리하는 18일에는 서울 총회의 의
미와 생활체육의 발전을 통한 삶 등을 위한 서울
선언문을 발표한다.

TAFISA(The Association For Internati
onal Sport for All)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생
활체육을 함께 즐기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는 건
강한 사회를 이끈다는 사명으로 1969년 노르웨
이 오슬로에서 시작해 1991년 정식으로 프랑스
브르도에서 창설된 국제 스포츠단체다. 인류의
평화적 공영을 중대한 의제로 설정해 전 세계적
으로 생활체육과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로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고 교류하며
발전하여 왔다. 전 세계 168개국 300여개 이상
의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UNESCO, WHO 등
국제적인 보건, 과학, 교육 올림픽운동 및 국가
생활체육 단체들과 공식 파트너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생활체육분야의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1991년부터 매 2년
마다 전세계 도시를 돌아가며 세계총회를 개최
한다. 행사 참가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평창올림픽성공기원…올림픽공원함께걸어요”

18일 TAFISA 총회 기념 범국민 걷기대회
1만여명인터넷·현장접수…식전공연풍성

GS칼텍스 강소휘(왼쪽)가 8일 현대건설 수비진의 블
로킹을 넘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신장
열세를 극복하는 빠른 배구로 약진을 거듭해 시즌 초
반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배구는 구기 종목 중에서 유
독 ‘높이’가 강조되는 스포츠
다. 선수들의 신장이 경기에 미
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다. 블로

킹을 주도하는 센터진과 그 센터진을 넘어 득점
을 노리는 공격진은 모두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
야 유리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
‘큰 키’는 여자배구에서도 선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옵션이다. 높이의 배구로 유명
한 현대건설은 수년 전부터 190cm의 장신듀오
인 김세영과 양효진을 주전 센터로 기용하고 있
다. 블로킹뿐만 아니라 속공에서도 높은 타점을
자랑해 상대편에게는 공포 그 자체다. 이처럼 키
가 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공수 옵션의 폭이 넓어진다. 선수로서 큰 키를 가
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구에서는 흔히 말하
는 ‘금수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장이 배구 경기력에 100% 영향을 미
치는 절대 조건은 아니다. 올 시즌 이를 증명하
는 팀이 바로 GS칼텍스다. GS칼텍스는 센터 문
명화(189cm)를 제외하면 주전 대부분이 180cm

초반의 키를 가진 선수들이다. 심지어 최근 놀라
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예 세터 한수진은
165cm의 단신이다. 외국인선수 파토우 듀크 역
시 180cm로 외국인선수들 중 최단신이다.

이들 ‘단신 군단’의 힘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
가 8일 현대건설전이었다. GS칼텍스는 1세트에
서 상대 미들 블로커들에게 고전하며 석패했지
만, 2세트부터 특유의 빠르고 과감한 공격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 세트 스코어 3-2 승리를
거뒀다. 표승주(182cm)와 강소휘(180cm)의 활
약이 빛났는데, 어린 나이답지 않은 과감한 스윙
으로 현대건설 수비진을 농락했다. 37점을 합작
하면서 둘 모두 40%대 공격성공률을 기록하며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은 경기 전 “GS칼텍스
는 어린 선수들이 겁 없이 덤벼들 때 가장 무서운
팀이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라
며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장의 사
전 경계에도 불구하고 GS칼텍스 선수들에게는
막힘이 없었다. 정공법으로 승부를 걸며 1위 현
대건설의 높이를 극복해 소중한 승점 2점을 챙
겼다.

올 시즌 V리그는 1라운드를 마치고 2라운드
에 돌입했다. GS칼텍스는 여전히 하위권에 위
치해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불리한 조
건에서도 그들만의 배구를 하는 이들의 질주는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신장이 아닌 심장’으
로 하는 GS칼텍스만의 배구가 어디까지 올라갈
지 궁금하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신장?꺠심장으로뛰는 ‘단신군단’의반란
표승주-강소휘 무서운 패기과 스피드
높이 이겨낸 GS칼텍스 다크호스 부상

평창동계올림픽 G-91 ｜ 스켈레톤 김준현 ‘훈련 또 훈련’

2018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노리고 있는 스켈레톤 국가대표 김준현이 9일(한국시간) 뉴욕 레이크플
래시드에서 열린 월드컵에 앞서 힘차게 스타트 훈련에 임하고 있다. 레이크플래시드(미 뉴욕주)｜ AP뉴시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이 9일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초
등학교에서 ‘평창올림픽 계기교
육’ 1일교사로나섰다.올림픽계

기교육은 교육부 주관으로 대회 개막 G-100일
인 1일부터 전국의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참석해 이 위원장, 학
생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플로어볼(하키) 경기에
참여하는 교육체험활동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횡계초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정신과
가치에 대해 강의했다. 김 부총리는 3학년 학생
들에게 계기교육을 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 결과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고, 상대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
하는 게 ‘올림픽 정신’이다. ‘우정과 존중’, ‘용기
와 결의’ 등 올림픽과 패럴림픽 가치를 미래의 주
역인 우리 학생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나
갈 수 있도록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총리, 민 교육감은 이날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평창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이희범조직위원장, 초중고학생대상평창올림픽계기교육

이희범 위원장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아마추어경기예고 <10일>

경기결과 경기예고

주말프로농구

주말프로배구

아마추어경기결과 <9일>

주말여자프로농구
깳2017-2018 신한은행 WKBL
10일

11일

12일

신한은행 <인천도원> KDB생명
오후7시, KBS WKEB하나 <부천실내> KB스타즈
오후5시, KBSN스포츠삼성생명 <용인실내> KDB생명
오후5시, KBS W

깳2017-2018 정관장 KBL
10일

12일

11일

인삼공사 <안양실내> KCC
오후7시, IB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2

LG <창원실내> SK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전자랜드 <인천삼산실내> 오리온
오후5시, IB스포츠

DB <원주종합> kt
오후3시, MBC스포츠플러스2

현대모비스 <울산동천> 삼성
오후3시, MBC스포츠플러스

KCC <전주실내> 전자랜드
오후5시, MBC스포츠플러스2

인삼공사 <안양실내> LG
오후3시, MBC스포츠플러스

SK <잠실학생> 현대모비스
오후3시, IB스포츠

깳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10일

11일

12일

삼성화재 <대전충무> 대한항공
오후7시, KBSN스포츠OK저축은행 <안산상록수> 현대캐피탈
오후2시, KBSN스포츠우리카드 <장충체육관> KB손해보험
오후4시, KBSN스포츠

깳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11일

12일

인삼공사 <대전충무> IBK기업은행
오후4시, SBS스포츠GS칼텍스 <장충체육관> 흥국생명
오후2시, KBSN스포츠

NBA <9일>

토론토

탬파베이

4 - 2

5 - 1

뉴욕R미네소타

새너제이

4 - 2 보스턴

깳경기결과
NHL <9일>

깳경기결과
보스턴꺜

올랜도꺜

107 - 96

112 - 99

디트로이트꺜

마이애미꺜

꺜LAL

꺜뉴욕

114 - 97

126 - 115

꺜인디애나

꺜피닉스

골든스테이트꺜 125 - 101 꺜미네소타

꺜골프꺛꺛꺛 뀫2018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전 1차(골든베이) 깳남자 선수권부 개인전 최종라운드=① 신상훈, ② 오승현, ③ 박준홍
깳여자 선수권부 개인전 최종라운드=① 임희정, ② 오경은, ③ 서어진꺜탁구꺛꺛꺛 뀫2017 ITTF 월드투어 플래티넘 독일오픈(독일 마그데부르크) 깳남자 단식 예선전 1조=프레이타스(포르투갈) 4-0 박정
우(한국) 깳남자 단식 예선전 6조=정영식(한국) 4-0 란드리에우(프랑스),
정영식(한국) 4-0 프리슈체파(우크라이나) 깳남자 단식 예선전 11조=정상
은(한국) 4-1 람비에트(벨기에), 정상은(한국) 4-1 첸디오고(포르투갈) 깳남
자 단식 예선전 21조=몬테이로(포르투갈) 4-1 조대성(한국) 깳남자 단식
예선전 23조=아찬타(인도) 4-2 황민하(한국) 깳남자 단식 예선전 26조=임
종훈(한국) 4-2 살포우(프랑스), 임종훈(한국) 4-0 카자쿠(루마니아) 깳남자
단식 예선전 30조=장우진(한국) 4-1 올라(핀란드), 장우진(한국) 4-0 발
루츠(슬로바키아) 깳남자 단식 예선전 37조=로블레스(스페인) 4-0 박경태
(한국) 깳남자 단식 예선전 42조=김민석(한국) 4-0 브란테(칠레), 키주쿠리
(일본) 4-3 김민석(한국) 깳남자 단식 예선전 43조=김동현(한국) 4-3 바움
(독일), 주카이(중국) 4-2 김동현(한국) 깳여자 단식 예선전 7조=사마라(루
마니아) 4-2 송마음(한국) 깳여자 단식 예선전 8조=서효원(한국) 4-2 노스
코바(러시아) 깳여자 단식 예선전 10조=양하은(한국) 4-1 디아코누(루마니
아) 깳여자 단식 예선전 14조=첸싱통(중국) 4-0 이시온(한국) 깳여자 단식
예선전 22조=첸커(중국) 4-0 최효주(한국) 깳여자 단식 예선전 23조=김경
아(한국) 4-1 응윙남(홍콩) 깳여자 단식 예선전 29조=리시아오단(중국)
4-0 류한나(한국)꺜컬링꺛꺛꺛 뀫2017 태평양-아시아 컬링 챔피언십(호주 에리나아이스 아레나)
깳남자부결승전=한국(우승) 9-8 중국깳여자부결승전=한국(우승) 11-6 일본

꺜축구꺛꺛꺛 뀫2017 U리그 왕중왕전(전남 영광)
깳32강=건국대-배재대, 울산대-숭실대, 부경대-가톨릭관동대, 고려
대-호남대, 조선대-한라대(이상 오전10시), 수원대-동신대, 광주대-
동의대, 중원대-인천대, 용인대-인제대, 대구대-우석대(이상 오후
12시), 영남대-한국외국어대, 단국대-안동과학대, 상지대-한국국제
대, 아주대-동국대, 전주대-한양대(이상 오후2시), 경희대-호원대(오
후4시)꺜테니스꺛꺛 뀫2017년 춘천오픈 테니스대회(춘천 송암국제테니스장)뀫2017년 아시아-오세아니아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대회(서귀포시립 테니스코트)꺜배드민턴꺛 뀫2017 마카오오픈 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마카오)꺜골프꺛꺛꺛 뀫2017 KLPGA ADT캡스 챔피언십(사우스스프링스)꺜탁구꺛꺛꺛 뀫2017 ITTF 월드투어 플래티넘 독일오픈(독일 마그데부르크)꺜태권도꺛꺛 뀫2017 전국 남여 우수 선수 선발 태권도대회(전남 강진,오전9시30분)꺜양궁꺛꺛꺛 뀫2018년 국가대표 재야 2차 선발전(광주광역시남구 국제양궁장,오전8시30분)

프로농구 <9일>

깳2017-2018 정관장 KBL 경기결과삼성(5승7패) 87 37

50

19-25
18-19
26-18
24-13

44

31
75 kt(1승10패)

DB(7승3패) 101 47

40

19-20
28-21
19-27
21-19

14 <연장> 4

41

46
91 오리온(3승8패)

여자프로농구 <9일>

깳2017-2018 신한은행 WKBL 경기결과삼성생명(2승2패) 65 25

40

11-19
14-28
23-18
17-14

47

32
79 우리은행(2승2패)

프로배구 <9일>

깳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경기결과우리카드
(3승4패)

3 25 - 21
25 - 23
28 - 26

0 한국전력
(3승4패)

깳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경기결과도로공사
(3승3패)

3 25 - 19
34 - 32
25 - 20

0 흥국생명
(1승5패)

GOLF <9일>

퉍팭코르다(미국) -3

퉍홣홤 김효주(한국) -1

퉍홤홢 최나연(한국) E

퉍팫살라스(미국) -4

퉍팭주타누간(태국) -3

퉍홣홤 이정은(한국) -1

퉍팭갈(독일)

퉍팱이셰르(프랑스)

퉍홤홢 박성현(한국)

-3

-2

E

퉍팪유선영(한국) -5퉍팦부하이(남아공) -9 퉍팧펑샨샨(중국) -8

블루베이 LPGA 2라운드깳LPGA TOP10


